
이석연, 국립중앙박물관 찾아 "역사에 공감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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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21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
문, 유홍준 관장과 만나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와 국민통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문화유산이 세대와 계층을 연결하는 '공동의 기억'이라며 "이런 공통의 기반이 있을 때 사회적
갈등도 건강하게 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간 650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 중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최근 성과를 두고 "국민이 문화와 역사 속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실상의 국민통합과 화합의 장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유홍준 만나 '문화를 통한 국민통합 방안' 의견 교환

이석연(왼쪽) 국민통합위원장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민통합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도 문화·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기반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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